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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를 막는 소중한 경험의 힘”
준해양사고 사례를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 6. 1.~8. 31.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시원)은 6월 1일(월)부터 8월 31일
(월)까지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사고심판법 제2조제1의2에 따라,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협회 등이 후원한다.

공모는 개인부문과 선사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직접 경험
하거나 목격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공모전 누리집(www.준해양사고공모전.com)

또는 전자우편(accident@komsa.or.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수상자 개인 68명, 선사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시상식을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해양수산부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함께 상금(총상금
1,8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례는 내년도 ‘준해양사고 교훈 사례집’에 수록되며,
우수사례는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각종 안전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응모 방법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44-330-2333)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나의 ‘아차’ 했던 경험이 누군가
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지혜와 방패가 될 수 있다”라며, “해양사고 예방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책임자 과  장 김석훈 (044-20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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